
 

 

 
 
 
 

 

 

 

 

 

 
 

 정부의 건설 투자 기조, 긍정적으로 선회 

 GBC, GTX 모멘텀으로 일부 대형주 단기 주가 수혜 

 상반기 중 정책 모멘텀으로 중소형주 Trading BUY 유효 

 

[건설] 정부의 건설 투자 기조 선회, 상반기 추가 모멘텀 기대 

 2018 년 12 월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SOC 예산이 1.2 조원 증가하여 19.8 조원으로 증액 편성된데 이어, 12 월 17 일 

2019 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건설, SOC 투자 기조 역시 긍정적으로 선회함.  특히, 현대차 신사옥인 GBC 건설 

계획 승인을 위해 행정 장벽을 풀어준다고 밝히면서, GBC 시공 업체인 현대건설과 GTX C 노선 수혜가 기대되는 HDC 현대산

업개발의 주가 퍼포먼스가 단기적으로 좋았음. 또한, 12 월 19 일은 남양주, 하남, 과천, 계약에 총 12 만호 규모의 3 기 신도시 

건립 계획을 밝힘.  

 정책 발표 이후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보면 중소형 대표 건설주의 경우는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모습임. 이

는 1) SOC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동산 침체로 인한 수주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기 어렵고, 2) 민자 SOC 사업 역시 현

금이 풍부하고 레코드가 많은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임. 다만, 상반기 중 정부의 지방 건설투자 관련 추가 

정책 발표 혹은 신도시 건립 계획 구체화 등 사업 가시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Trading BUY 접근 유효해 보임 

12월 중순,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주요 종목 상대 주가 추이 
 

 

GBC·반도체 등 12조 민간투자 유도해 경제활력 힘 싣는다
 

정권 중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마침내 투자 확대를 통한 

경기 활성화를 정책 화두로 내세웠다. 한국 경제의 전통 주력 

산업과 건설·토목 분야를 촉진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지난 1

년간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사실상 끝내고 정부가 경기 부양

의 기본 방정식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. (중략) 정

부가 GBC건설 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

장이 안정추세에 돌입한 영향이 크다.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시

기를 조절했던 것일 뿐 사업 자체를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.”

며 “현재 집값 불안 요소 등이 어느정도 사라졌다고 판단한 부

분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”고 인정했다. (후략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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